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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간

아파봤기에 아파하는 다른 사람에게 공

감할 수 있게 됐다. 주변을 돌아보게 된 지

금의 모습이 넘어지기 전의 모습보다 사랑

스럽다. 그렇게 서서히 일어난다.

<그녀가 말했다>,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등의 글을 통해 삶을 건너다 반

짝하는 순간을 전해온 김성원 작가가 처음

으로 자신의 아픔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넘어진 뒤 그에게 남은 것들을 독자와 나누

며 위로를 전한다. 넘어져서 아프다고, 이제 

다신 일어서지 못할 것 같아 우울하고 슬퍼

지려는 순간에 필요한 에세이. (인터넷교보

문고의‘책소개’중에서)

■ 김성원 지음 | 김영사 펴냄 | 260쪽

넘어져도 상처만
남진 않았다

영화 / 신간

■ 영 화

● 감독: 김용훈

● 출연: 전도연 (연희 역), 정우성 (태영 역), 배성우 (중만 역)

               윤여정 (순자 역), 정만식 (박사장 역), 진경 (영선 역)

               신현빈 (미란 역), 정가람 (진태 역), 박지환 (붕어 역)

               김준한 (재훈 역), 허동원 (지배인 역)

● 등급: NR-18

● 개봉일: 2020년 2월 20일

● 장르: 범죄, 스릴러

사라진 애인 때문에 사채 빚에 시달리며 한 탕을 꿈꾸는 태영.

 아르바이트로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는 가장 중만.

 과거를 지우고 새 인생을 살기 위해 남의 것을 탐하는 연희.
 

 벼랑 끝에 몰린 그들 앞에 거액의 돈 가방이 나타나고, 마지막 기회

라 믿으며 돈 가방을 쫓는 그들에게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발생한다.
 

 고리대금업자 박사장, 빚 때문에 가정이 무너진 미란, 불법체류자 진

태, 가족의 생계가 먼저인 영선, 기억을 잃은 순자까지...

 절박한 상황 속 서로 속고 속이며 돈 가방을 쫓는 그들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한탕을 계획한다. 

모든 것은 돈 가방과 함께 시작되었다.

“큰돈 들어왔을 땐 아무도 믿음 안 돼”

 [줄거리]

Beasts Clawing At Straws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